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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

코트는 나의 영원한 무대

역대 1위들은 선수로서 성공을 거둔 만큼 은퇴 후에도 여전히 테니스를 

떠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들은 TV 해설가 및 선수들의 코치

로서 꾸준히 테니스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은퇴 후 TV 해설가 및 분석가로서 가장 큰 명성을 쌓고 있는 사람은 쿠

리어다. 그는 2005년부터 호주오픈 주관방송사 멜버른 Channel 7에서 

해설을 맡으며 선수들의 경기 직후 온코트 인터뷰를 담당하고 있다. 올

해 호주오픈에서 정현의 온코트 인터뷰 역시 쿠리어가 담당했다. 그는 

선수를 편하게 하면서도 선수와 관중이 서로 교감하는 자신만의 인터

뷰 스타일로 인기가 높다. 이 외 다른 여러 TV 방송국을 통해서도 그의 

목소리와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

코치로서 명성을 쌓고 있는 전설들도 있다. 에드베리는 2013년 말 페더

러의 코치를 맡으면서 그의 부활을 도왔고 모야는 현재 절친 나달을, 애

거시는 지난 2월까지 조코비치를 지도했다. 조코비치는 베커의 지도를 

받기도 했다. 렌들은 머레이의 코치로서 2013년 윔블던 우승과 세계 1위 

등극을 도왔다. 이렇듯 빅4 모두 역대 1위들을 코치로 둔 경험이 있다.

프랑스오픈에서 세 차례 우승을 차지한 쿠에르텐은 자국에서 프로 선

수가 아닌 아마추어를 지도하는 특이한 커리어를 쌓고 있다. 또한 자신

이 선수 시절 설립한 비영리단체를 통해 아이들과 장애우들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2016년 은퇴를 선언했던 휴이트는 올 시즌 시작과 함께 

복식 선수로서 컴백을 선언, 다시 투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1973년 8월 23일, 세계남자테니스협회(이하 ATP)가 

‘컴퓨터 랭킹 시스템’을 처음 선보인 이후 1979년부

터 매주 ATP 세계랭킹을 발표하고 있다. 1973년 ATP 

첫 세계 1위 일리에 나스타세(루마니아)부터 현재까

지 왕좌에 올랐던 선수는 총 26명이다. 이중 로저 페

더러(스위스), 라파엘 나달(스페인), 노박 조코비치(세

르비아), 앤디 머레이(영국) 등 빅 4만 현역생활을 이

어가고 있다. 은퇴한 22명의 황제들은 어떻게 지내는

지 그들의 삶을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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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테니스를 
정복했던 그 남자들, 
지금 뭐할까?

선수명	 국가			 

존 뉴콤	 호주	 1974년 6월 3일	 8	 1981

지미 코너스	 미국	 1974년 7월 29일	 268	 1996

존 매켄로	 미국	 1980년 3월 3일	 170	 1994

이반 렌들	 체코/미국	 1983년 2월 28일	 270	 1994

매츠 빌란더	 스웨덴	 1988년 9월 12일	 20	 1996

스테판 에드베리	 스웨덴	 1990년 8월 13일	 72	 1996

보리스 베커	 독일	 1991년 1월 28일	 12	 1999

짐 쿠리어	 미국	 1992년 2월 10일	 58	 2000

안드레 애거시	 미국	 1995년 4월 10일	 101	 2006

카를로스 모야	 스페인	 1999년 3월 15일	 2	 2010

예브게니 카펠르니코프	 러시아	 1999년 5월 3일	 6	 2010

패트릭 래프터	 호주	 1999년 7월 26일	 1	 2002

구스타보 쿠에르텐	 브라질	 2000년 12월 4일	 43	 2008

레이튼 휴이트	 호주	 2001년 11월 19일	 80	 2016

후안 카를로스 페레로	 스페인	 2003년 9월 8일	 8	 2012

앤디 로딕	 미국	 2003년 11월 3일	 13	 2012

최초 세계 
1위 등극일

통산 1위 
기간(주)

은퇴 
연도

올 시즌 복식 선수로 코트에 

복귀한 휴이트(왼쪽)



성공한 사업가로 변신

보리는 은퇴 후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선보였다. 현재 이 브랜드는 남녀 테

니스 의류, 속옷, 스포츠 웨어 라인을 갖추고 있으며 스웨덴 내에서 미국 브랜드 

케빈 클라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매출이 높은 브랜드로 성장했다. 무스터는 2003

년 ‘TOMS’라는 안경 브랜드를 론칭했고 

2005년 사업영역을 와인과 생수로 확장

했다. 

베커는 2009년 5월 자신의 이름을 딴 

온라인 미디어 ‘Boris Becker TV’ 설립

하며 사업가로서 자신의 역량을 보여줬

다. 애거시는 자선사업 외에 벤처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선수명	 국가			 

비외른 보리	 스웨덴	 1977년 8월 23일	 109	 1983

토마스 무스터	 오스트리아	 1996년 2월 12일	 6	 1999

최초 세계 
1위 등극일

통산 1위 
기간(주)

은퇴 
연도

지난 호주오픈에서 정현의 온코트 

인터뷰를 맡은 쿠리어(오른쪽)

사업가로 변신한 무스터

▶패션 사업가로 변신에 

성공한 보리

▲의류 브랜드 ‘보리’에서 

론칭한 속옷

◀‘TOMS’에서 출시한 선글라스



May 201846

‘라켓 놓고 금배지’ 정계진출

ATP 컴퓨터 랭킹 최초 1위 나스타세는 1996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시

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쓴 잔을 마셨다. 이후 계속 정치판에 기웃거리던 

그는 드디어 2012년 부쿠레슈티 상원의원에 당선됐고 2015년 7월 보수

당에서 자유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하지만 최근 한 인터뷰에서 나스타

세는 “정치인들은 오직 개인과 당의 이익만 챙기고, 거짓말을 많이 하

고, 자신만을 사랑한다”면서 “나는 좋은 것을 배우기 위해 정치에 입문

했는데 배우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면서 임기가 끝나면 정치에서 은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다”면서 정치에 발을 내디딘 사핀은 

2011년 러시아 연합당을 대표하여 하원의원이 되었다. 그는 “테니스를 

하면서 다져진 강한 정신력이 정치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페더러와 나달이 계속 우승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고 말해 따가운 눈초리를 받았다.

쥐도 새도 없이 사라진 은둔형

샘프라스와 리오스는 은퇴 후 눈에 띌만한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리오

스는 2008년 결혼 소식 외에 언론에 노출된 적이 거의 없다. 

샘프라스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은퇴 선수들을 위한 ‘ATP 챔피언스 투어’

에 가끔 출전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3월 정현(한국

체대)과 페더러의 BNP파리바오픈 8강을 아들과 함께 관중석에 관람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샘프라스는 페더러와 나달의 2014년 호주오픈 4강도 관람하는 

등 페더러 경기의 관중석에서 종종 목격되고 있다.  

선수명	 국가			 

일리에 나스타세	 루마니아	 1973년 8월 23일	 40	 1985

마라트 사핀	 러시아	 2000년 11월 20일	 9	 2009

최초 세계 
1위 등극일

통산 1위 
기간(주)

은퇴 
연도

선수명	 국가			 

피트 샘프라스	 미국	 1993년 4월 12일	 286	 2003

마르셀로 리오스	 칠레	 1998년 3월 30일	 6	 2004

최초 세계 
1위 등극일

통산 1위 
기간(주)

은퇴 
연도

ATP

신문을 보고 있는 

‘정치인’ 사핀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고 있는 나스타세(왼쪽)

샘프라스(가운데)가 아들 

라이과 함께 정현과 페더러의 

BNP파리바오픈 8강을 

관람하고 있다


